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나라

경제는 삼분 경제(三粉經濟)였다고 할 수 있다.

삼분은 밀가루, 설탕, 시멘트를 말한다. 이런 소

비재들이 엄청나게 모자라서 이른바 삼분의 수입

폭리가 생겨나 말썽이 생기기도하였다. 

밀가루와 설탕은 그렇다고 치고, 시멘트는 6·

25전쟁 후 복구 사업에 제일 긴요한 건설 자재였

으므로 조속한 자립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국가 건

설이 안 될 지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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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나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는 많은 파괴

가 따른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 파괴된 건물 등

을 다시 복구하는 일이 역사의 법칙이다. 6·25

이후 우리나라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잿더미가 된

국토 어디나 재건설이 급하지 않은 구석이 없었다.

철도, 전기, 도로, 교량에다 폭격으로 부서진 도

시와 발전소, 공장 등을 복구해야 했으며 당장 주

택도 건설해야 했다. 이처럼 어디를 가나‘건설’

이 시급한 상황이고 건설에서 제일 요긴하게 사용

되는 것이 시멘트이다. 현대적 건설에서 시멘트

없이는 무엇 하나도 가능한 일이 없는 것처럼 절대

적이면서도 또 대량으로 필요한자재였다.

그런데 국내 시멘트 수급 상황은 어떠 했는가?

애초 1917년에 일본 미쓰시비 계열의 오노다 시

멘트가 평양에 공장을 세웠다. 말하자면 평양 승

호리(勝湖里) 시멘트이다. 그 공장이 섰던 만

달산 덩어리를 비싸게 팔아 하루아침에 평양 백선

행 여사가 탄생되었던 야화는 너무도 유명하다.

평양 백 과부가 그 만달산 폭부로 잡은 떼돈을 세

상에 내놓아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사회장(社會

葬) 대접을 받고 저 세상에 갔던 것도 그 여화

(餘話)였다. 그 후 일제 시대에 진행되었던 북

선 개발(北鮮開發)이나 압록강 수풍댐을 막을

때 쓰였던시멘트도모두거기서나왔었다.

그러나 시멘트는 계속 부족했다. 그래서 오노다

는 1937년 연산 8만 4,000톤 규모의 삼척 공장

을 착공하여 해방 3년 전인 1942년에 준공했다.

이것이 남한 땅에 처음 건설된 시멘트 공장이요,

해방 이후는 거기서 줄곧 국산 시멘트를 생산했다.

그러나 생산이 지지부진하다가 6·25 때 그 절반

이 파괴되었고, 수복 이후에도 복구를 서둘러 가

동하기는 했지만 동력(電力), 수송 형편 등이

어려워 역시 마찬가지였다. 남한 유일의 삼척 시

멘트가 제 구실을 못하는 동안 국내 시멘트 공급량

은 턱없이 모자라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던

반면 그 당시 일본 시멘트 공장들은 한국의 전후

특수를만나미증유의호황을누렸다. 

우우리리 손손으으로로 처처음음 건건설설한한 문문경경시시멘멘트트 공공장장

이래서 1957년에 부랴부랴 문경 시멘트 공장이

건설되었던 것인데, 그 해에도 국내 시멘트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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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양회동해공장건설현장.

량은 28만 8,000톤인 데 반해 생산량은 19만

3,000톤에 불과했다. 군수나 관수, 민수용을 가

릴 것 없이 나머지 분량이 계속 수입되었다.

“그러니까 문경 시멘트가 삼척 시멘트 다음으로

국내에서는두번째로생긴 공장이오?”

“그렇소. 대한양회 개풍(開豊) 재벌(李庭

林)의 운크라 자금 1,330만 달러와 내자 3억

4,500만원을 들여 세웠소.”

문경 시멘트는 해방 후 우리 손으로 처음 건설한

시멘트 공장으로 1957년 9월부터 회전로 4기에

서 36만톤을 내놓았던‘제비표’이다.

“그럼, 일제 때부터 나오던 삼척 시멘트는 어찌

되었소?”

“동양제과를 하던 동양시멘트가 인수해서‘별

표’를 내놓았소. 동양시멘트는 그때까지 연산 7만

톤 규모이던 생산 시설을 1957년 연산 18만톤으

로 늘리고 두 번째 확장 공사를 해서 1959년에는

연산 36만톤으로 증가시켰소.”

동양 시멘트(별표·삼척)는 그때 외화 67만

달러와 내자 4,000만원을 쏟아 넣었고 2차 확장

공사 때는 DLF 자금을 썼다.

그 당시는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 때이다.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다리를 놓아주겠다”는

공약을 해야 했고 또 민의를 의식해서 많은‘건설’

로 실적을 보여야 했기 때문에‘시멘트=표’로 직

결되었다. 이러니까 여러 분야의 복구 사업 중에

서도 전력 다음으로 시멘트 생산을 서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UNKRA 협상이 체결되자마자

제1착으로 문경 시멘트가 그 자금을 얻어다 쓰게

되었다. 그 무렵의 국내 시멘트 수급 사정을 보면

1957년에는 국내 소비가 29만 톤인데 생산은 9

만 5,000톤, 1958년에는 소비량 58만 톤, 생

산량 46만 톤, 1960년도에는 52만 톤 소비에

46만 톤 생산이었다. 이렇게 시멘트는 여전히 엄

청난 양을 외국에서 수입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설자재였다.

호호랑랑이이와와 쌍쌍용용

이러다가 국내 3번째로 현대건설이 단양 시멘트

를 세웠다. 이것이‘호랑이표’시멘트이다. 현대

건설이 1962년 2월에 AID 자금 425만 달러

와 내자 1억 8,900만원을 투입해 회전로 1기 20

만톤 규모의 공장을 세웠다(지금은 135만톤 생산

규모로 확장).

그리고 현대건설이 단양 공장을 기공한 지 7개

월 뒤인 1962년 9월에 영월의 쌍용시멘트가 기공

식을 올린 것이다. 이것이 영월시멘트(쌍용표)인

데 국내에서는 4번째인 것이요, 규모도 이제까지

보다는 훨씬 큰 외자 650만 달러에 내자 7억원이

투입되었다.

“쌍용시멘트는 누가 세웠소?”

“공화당 박정희 정부 때 깃발 날렸던 금성방직

의 김성곤씨요.”

“아, 콧수염 성곡(省谷) 선생 말이오. 국회

재경위원장도 안 했소?”

“그렇소. 그래서 차관 도입 때도 수월했고 그

후 쌍용시멘트는전국에서‘톱’이되었지.”

“그런데 왜‘쌍용’이오?”

“영월군 쌍룡리 마을에 공장이 있어서 쌍용시멘

트이고, 현대의‘호랑이표’시멘트는 단양군 매포

면 고양리에다 공장을 건설할 때 뒷산에서 호랑이

가자주나왔다고해서‘호랑이표’라고했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세워진 것이 한일양회(韓一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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灰)의‘삼천리표’시멘트이다.

한일시멘트 역시 회전로 2기에다 연산 40만톤

규모였다. 시기는 1962년 10월에 착공되었으니

까 쌍용시멘트보다 1개월 뒤의 일이었다. ‘삼천리

표’의 한일시멘트는 구서독 포리시우스 회사에서

외자 630만 달러, 내자 6억 1,400만원으로 건

설되었으니까 규모 면에서도 쌍용에 뒤지지 않았다.

삼삼척척에에서서 영영월월로로,,  다다시시 단단양양으으로로

이렇게 따져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하

게 된다. 우선 우리나라에 있던 6개 시멘트 공장

가운데 1962년에 3개가 한꺼번에 착공되었다는

점(時期)이고, 두 번째로는 1962년 그 해에 충

북 단양에는 현대건설의 호랑이표와 한일양회의 삼

천리표 시멘트 공장이 지리적 요건으로 한 지역에

나란히 세워졌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시멘트 수급

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계속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태부족은 아니었다. 그런데

1962년에 왜 한꺼번에 3개나 세워졌는가. 그것

은 차관 도입이 쉬워진 정부 정책때문이기도했다. 

그 해 수급을 따져보면 소비량 97만톤에 국내

생산량은 79만톤, 1963년에는 160만톤 소비에

78만톤 생산이었다. 그러다가 3개 시멘트 공장이

모두 가동하기 시작했던 1964년에는 115만톤 소

비량에 공급량이 124만톤, 1965년에는 148만

톤 소비에 161만톤이 생산되었다. 그래서 1964

∼65년에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시멘트가 남아 돌

아 시멘트 회사들이 사라지는가 했지만, 1966년

부터 박정희 정부의‘잘살아 보세’구호의 새마을

운동과 중화학공업정책, 고속도로 건설 등이 시작

되어 엄청나게 소비가 늘어났다. 1966년에는

190만톤이던 국내 시멘트 소비량이 1967년에 한

꺼번에 90만톤이 증가하여 280만톤으로 폭발하

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가 1965년 4월 6번째로

착공되었던 충북시멘트‘코끼리표’가 1966년에

연산 50만톤 규모로 준공되어 시제품으로 4,000

톤을 내놓았다. 그런데 다 아는 바처럼, 1960대

부터 본격적인 개발 시대를 맞으면서 시멘트가 단

양과 제천 쪽으로 몰렸던 것이다. 동해안 쪽 삼척

에 있던 시멘트가 영월로 오고, 다시 영월이 단양

으로 맥을 옮긴 것이다.

“그 이유가 뭐요?”

“시멘트는 장치 산업이니까 엄청난 전력을 씁니

다. 또 시멘트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수송 문제가 따르죠.”

첫째는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이 많이 묻혀 있는

땅이어야 한다. 또 점토나 석고 같은 부원료도 가

까운데서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석회석은 품질이 거

의 비슷비슷하니까 어디에다 공장을 세우느냐 하는

것이다.

“석회석 매장량은 한국이 복 받았죠. 지금처럼

파먹어도 5,000년이나 1만년은 끄떡없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니 수출만 많이 할 수 있는

길을트면시멘트는영원히살죠.”

“그런데?”

“문제는 중요 소비지였던 서울과 경기 지방이나

개발이 먼저 진행되던 경상도 쪽으로 어떻게 쉽고

싸고, 가깝게 수송하는가 하는 점이죠.”

지금처럼 고속도로나 산업 도로가 아직 뚫리지

않았고 대형 수송 트럭들이 흔한 때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운임이 싼 철도와 연결되는 서울 쪽과 경

상도 쪽에 연결되는 철도 수송망을 찾아 제천과 단

양에 시멘트 풍년을 낸 것이었다. 그래서 단양 시

멘트들은 제천에서 철도 인입선(引入線)을 놓고

전기를 끌어가는 철탑 공사를 엄청나게 해가면서

공장들을 세워갔다. 여기다 시멘트 생산 현장은

어디나 심심산중이다. 많은 집을 지어 사원들을

입주시키고 또 오락 시설이나 돌가루 먼지를 씻어

낼목욕장이나풀장까지만들어가야했다.

건설산업의 발전에 온몸으로
기여해오신 원로 건설인 선배들
의 정열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
립니다.
이제는우리건설업의역사도
제대로 조명되어야 합니다. 독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한 야사,
비화등을찾고있습니다. 사나
이들의 거친 숨소리와 뜨거운
땀방울, 그리고 의리와 배신…
등 그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채택된 이야기에는 소정의 원고
료를드립니다. 많은참여를기
대합니다.

격격동동!!  건건설설 반반세세기기

단양시멘트공장시업식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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